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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대역 및 광대역 PPDR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난통신망의
효율적인 구축 방안 연구

A Study on Effectively Building Public Safety Network for 
Provision of Narrowband and Broadband PPDR Services

박  성  균

Seong-Gyoon Park

요  약

본 논문은 국내외 재난통신망 구축 현황과 기술 발전을 조사․분석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난통신망 구

축 방안을 제시한다. 연구한 결과, 우리나라는 TRS 기반의 재난통신망이 전국 규모로 구축되어 있지 못한 상황
에서 완전 재난통신 광대역 자가망으로 진화하기 위해서는 5년 이상의 과도기적인 재난통신망 구축 및 운영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광대역 이동 통신 기술 기반의 자가망을 구축하면서 이 기술이 성숙될 때까지 상용 TRS와
상용 모바일 광대역망을 보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검증하기 위한 전담 조직의
설립이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Abstract

In this paper, reasonable and effective building strategies of PPDR network is presented through investigating and 
analysing current policies for PPDR network of Korea and foreign countries. The research result shows that it is 
necessary PPDR network is designed and implemented considering currently transient status in aspects of PPDR-related 
technical roadmaps and existing PPDR networks. Also, in the transient period of more than 5 years, mobile broad-
band-based private PPDR network should be builded and it should be complemented by some commercial networks 
such as TRS or other mobile broadband net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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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재난안전 통신망 구축의 시작은 2002년 감사원의
재난 관련 기관에 대한 감사에서 재난관리법을 근거

로 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긴급구조기관들이 재

난 발생 시 일원화된 무선통신망을 활용할 수 있도

록 통합지휘무선체계 확보를 위한 주관 부서를 지정

하고, 단일 무선통신 기술표준 적용을 위한 기관간

협의․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는 방안을 검토

하여 ‘종합지휘 무선통신체계 확보방안’을 강구하도
록 국무조정실에 요구한 것에 기인한다.

2002년 12월에는 행정자치부, 국방부,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 등의 기관이 국가 차원의 방위와 재해․

재난 구조를, 안전․치안 임무를 지원할 수 있는 통
합무선통신망 구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공동
구축함으로써 예산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주파수

ⓒ Copyright The Korean Institute of Electromagnetic Engineering and Science. All Rights Reserved.



협대역 및 광대역 PPDR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난통신망의 효율적인 구축 방안 연구

861

사용의 효율성을 이루고자 하였다.
그리고 2003년 2월에 대구지하철 참사 사건은 대

규모 재해․재난 현장에서 관련 재난대응기관 간 원

활한 업무 협조 체계 지원을 위한 무선통신망 개선

의 필요성을 절실히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결국 2003년 12월 중앙안전대책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확정된「통합지휘무선통신망 구축 기본계획」

을 2005년 소방방재청이 주관기관이 되어 시범사업, 
확장 1, 2차 등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나, 확장 1차 사업 시행 중에
총사업비와 특정 업체의 독점 등에 대한 문제 제기

와 사업 타당성 부족 등으로 2007년에 사업이 보류
되었다[1],[2]. 
우리나라에서 전국적인 규모의 재난통신망 구축

이 좌절된 가운데, 해외에서는 기 구축된 TRS 계열
의 협대역 재난통신망을 업그레이드하여 광대역 재

난통신으로 진화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미국은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긴급 통신

체계를 점검하면서 재난통신망의 광대역화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하였고, 2009년부터는 광대역 재난통
신용 주파수 할당 정책이 수립되었다. 3년 간의 면
밀한 검토와 계획 보완을 거쳐 2012년 2월에 광대역
재난통신망 계획이 공식적으로 의회를 통과하게 되

었고, 주파수와 예산도 배정되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재난안전 관련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새로운 개념의 재난안전 통신망 정책방

향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WiBro 등 광대역 기술을
포함한 새로운 기술에 대하여 한국정보화진흥원

(NIA)의 주도로 재난안전통신망 요구기능을 전문가
그룹과 함께 결정하고, 사업자로부터 기술방식 제안
을 받은 후, 다양한 검증 시나리오를 통해 검증 작업
을 수행한 결과, 2011년 10월에 WiBro와 TETRA 기
술을 유력한 후보 기술로 제시하고, 이 기술을 적용
한 자가통신망 구축방식을 제안하였다[3].
그러나 2012년도에 들어서면서 4G 기술인 LTE의

상용화가 시장을 압도하기 시작하면서 기 검증된 기

술들의 실효성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이 기술들이 음성과 고속데이터 모두를 서비스하기

에는 아직 성숙되지 않은 기술이며, 글로벌 동조화
에도 부적합하다는 의견들이 제시되기 시작한 것이

다. 아울러 반드시 재난통신용으로 전용망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 제기도 이루어져 시급

한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의 다양한 걸림돌들이 등장

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난통신용 전용망의 필요

성을 국내외 자료들을 토대로 분석해 보고, 국내외
재난통신망의 현황을 조사․분석하며, 재난통신 기
술의 발전 동향을 면밀히 검토한 후, 우리나라의 현
실에 맞는 효율적인 재난통신망 구축 방안을 제시하

고자 한다.

Ⅱ. 재난통신 전용망의 필요성

2009년부터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을 위한 새로운
정책 수립이 추진되면서 일부 관련 주체들로부터 재

난안전 긴급통신 체계를 위한 전용망 구성 및 운영

방식에 대해 다른 의견을 제시하였다. 즉, 재난통신
용 전용망을 구축하지 않고, 재난통신의 요구사항을
제시한 후, 이를 만족시키는 통신사업자의 상용망을
계약을 통해 서비스 비용을 내고 사용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쟁은 해외에서도 광대역 재난통신 서비

스를 제공하기 위한 광대역 재난통신망 구축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제기되었으며, 유럽의 경우 LE-
WP(Law Enforcement Working Party)-RCEG(Radio Co-
mmunication Expert Group)의 Project 49에서 실제 사
례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며, 재난통신을 위한 전
용망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였다[4].
먼저 근거로 제시한 것이 2011년 4월에 있었던 영

국 왕실의 결혼식 경호에 관한 사례 분석이었다. 영
국의 이통통신 사업자인 O2와 보다폰은 결혼식 행
렬이 지나가는 세인트 제임스 파크와 하이드 파크

근처에 283개의 임시 기지국(중계기)를 설치하면서
충분한 캐패시티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이동 통신망의 정체가 발생하였고, 
전문 사진기자들은 그들의 편집국으로 사진을 전송

하는데 애로를 겪어 불평을 하였다.
만약 경호요원들이 상용망을 사용하였다면 우선

순위를 준다고 하더라도 망의 정체로 인해 의심 인

물을 추적하는데 실패하여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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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Shiphol 공항 여객기 사고 시 기지국 당 캐패
시티 사용율 변화[4]

Fig. 1. Capacity usage per site.

 
또한, 일상에서 벌어질 수 있는 긴급 응급 환자

서비스나 교통사고 현장 처리 등에 있어서도 호 폭

주에 대한 대응능력을 보장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전

용망이 필요하다고 적시하고 있다. 특히, 예기치 못
한 대형 사고발생 시 호 폭주 형태를 보면 상용망으

로는 감당하기 힘들 것이라는 알 수 있으며, 음성과
더불어 고속 데이터 정보의 전송 수요가 증가하는

현재 재난관리 체계에서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일
례로 2009년 2월에 있었던 암스테르담 Shiphol 국제
공항에서의 여객기 사고를 들 수 있는데, 당시에 사
고 후 30분 이내에 음성 호가 폭주하여 급격히 과부
하에 이르는 과정을 보여준다. 10시 30분경이 사고
발생 시점이다(그림 1 참조). 
한편, 이러한 광대역 재난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망 네트워크 구축에 있어서 늘 제기되는 이슈들

이 구축 및 운영비용 문제와 스펙트럼 확보 문제인

데, 이를 회피하려면 상용망 서비스를 재난통신 수
준으로 업그레이드하여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이에
대해 다양한 검토가 있었지만 그다지 매력적인 솔루

션은 제시되지 못했는데,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제
기되었기 때문이다[5].
첫째, 상용망 사업자는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에

커버리지 투자를 하고 싶어 하지만, 재난통신망은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에도 커버리지를 확보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지역에서 커버리지 확보를 위한 구축

비용은 온전히 재난대응기관들이 부담하게 된다. 둘
째, 재난대응기관은 사업자 중 하나를 선택하여 원
하는 커버리지를 구축하기 위해 사업자의 시스템 확

장 비용을 지원하게 되며, 이것은 결과적으로 공정
경쟁을 저해하게 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모든 망
을 접속(access)하고 로밍(roaming)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여러 개의 망으로 데이터를 방송하여야 하는

문제 등 또 다른 문제들이 제기된다. 셋째, 지역적이
거나 국가적으로 위기 상태 발생 시 상용망 사용자

들도 통화를 하고 싶어 하므로 실질적으로 재난대응

기관들의 통화 가용성을 보장하기 어렵다. 넷째, 테
러리스트 공격이나 전쟁과 같은 매우 큰 위기 상황

에서는 테러리스트의 통신 두절을 위해 의도적인 상

용망 서비스를 단절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가
전용 통신망은 일반적으로 보안과 사이버 공격에 대

한 예방 대책이 상용망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요구

한다. 그런데 상용망 사업자들은 다양한 요인으로

망의 유지 보수를 위한 일시적인 네트워크 단절을

위해 반드시 재난대응기관들과 협의하여야 하는데, 
이는 사업의 경쟁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결국 장기적으로는 광대역 재난통신 서비스를 제

공하기 위하여 보다 첨단 이동 통신 기술을 적용하

여야 하겠지만,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는 재난통신의
요구조건을 완전히 만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2012년에한국전자파학회에서연구한재난통신관
련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이동 통신사업자들을

상대로 각 이동 통신 기술 방식에 대한 호 폭주 시

통화 우선 순위 제공에 대한 설문조사에서의 응답

내용은 표 1과 같다.
이 응답을 살펴보면 대부분 통화 우선 순위 제공

이 가능하다고 답변은 하였지만, 세부 답변 내용을
살펴보면 상용망의 현 수준에서는 불가능하지만 해

당 기능을 개발하여 적용할 경우에 가능할 것으로

답하였으며, 여러 부수적인 조건과 상황을 언급하고
있어 실제 우선 순위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을 것인

가는 불명확하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또한, 통화 우선 순위를 제공할 수 있는 호의 트

래픽 양이 어느 정도로 가능한지와 음성뿐만 아니라

고속데이터 서비스가 함께 요구될 경우, 우선 순위
제공에 대한 보다 정교한 기술적 분석이 있어야 하

며, 아울러 다양한 재난통신 서비스로 진화해 갈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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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통화 우선 순위 제공 수준에 대한 사업자 응

답 결과

Table 1. Response of operators for call priority.

사

업

자

통신기술

방식

현

수준
사업자별 답변 내용

A

WiBro

가능

․현 시점에서 우선 순위 제공 불가능

․특정 사용자에 대해 최우선권 부

여 기능은 필요시 개발이 가능하나, 
예산 및 개발 일정을 고려해야 함.

WCDMA

B

LTE
(CSFB)

가능

․일부 기능 보완시 가능할 것으

로 판단

․다만 민간 트래픽을 처리하지

않고 재난 트래픽만을 처리하면

민간의 전화통화 불통 사태로

인해 오히려 재난상황에 큰 혼란

을 초래

․우선 순위가 높은 재난 트래픽

을 우선 처리할 수는 있으나, 완
벽한 재난 트래픽만을 위한 시

스템 구현은 문제가 있음.

WCDMA

C LTE 불가

․단, 기지국에서 우선 순위에 따

라 단계별로 가입자 접속 수를

수동 제어하는 기능은 제공

D iDEN 가능

․레벨 3 수준 제공시 10년간 서

비스 요금 1,740억 원 증가
․레벨 2 수준 제공시 10년간 서

비스 요금 869억 원 증가

우, 이에 대해 상용망이 충분히 지속적으로 대응해
줄 수 있는가 하는 것도 보장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상호연동성이 결여된 파편화된 현재의 재

난안전 관련 무선통신망을 그대로 10년간 유지한다
고 가정할 때 재난관련기관별 장비 신증설 및 재투

자에 4,319억 원, 운영비에 4,116억 원 등 총 8,435억
원의 고정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재난통신을 위한 전용망은 반드시 필요하

다고 판단되며, 음성과 고속데이터 서비스가 모두

가능한 전용망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로드맵을 수립이 중요하다. 이러한 로드맵에서 과도
기적인 단계에서 상용망을 어떻게 보완적으로 활용

할 것인가가 고려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Ⅲ. 국내외 재난통신망 현황

3-1 국내 현황

그림 2. 재난 관련 기관별 무선통신 기술방식 이용 현황
Fig. 2. Wireless systems of PS organizations.

 
앞서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2년 감사원

이 종합지휘 무선통신 체계 확보 방안 수립 및 추진

을 국무조정실에 요청하면서 통합지휘무선통신망

구축 사업이 본격 논의되었다. 2005년부터 2007년의
약 2년여 동안 서울․경기 및 5개 광역시 확장 1차
사업을 추진하고 난 후, 독점문제 제기와 2008년 감
사원의 사업타당성 논란으로 현재까지 통합지휘무

선통신망의 구축이 보류되고 있다.
통합지휘무선통신망 구축을 위한 표준으로 TTA

는 TETRA 방식을 결정하였는데, 이를 통해 전국적
으로 재난 관련 이용기관들이 상호 연동되어 운용될

수 있는 음성 중심의 협대역 재난통신망을 확보하고

자 한 것이었지만, 결국 완성되지 못한 것이다.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이 조사 및 분석한 국내

재난안전 관련 무선통신망 이용기관들의 현황을 조

사한 데이터들을 검토하여 보면 대부분 자가망을 이

미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공중망 TRS 등 상용
망 활용 분포는 약 10 % 미만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림 2 참조)[3]. 
이용기관의무선통신기술방식은전통적으로 VHF 

․UHF 대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반 이중 방식의 무
전기 시스템과 상대적으로 최근에 개발된 TRS 기술
(아날로그, 디지털)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고, 이
외에 위성전화 및 위성통신, 무선 메쉬, 그리고
MF/HF 시스템 등이 사용되고 있다. 
이용기관별로 복수의 기술을 활용하는 무선통신

망 구축 여부를 분석한 결과, 약 67 %의 기관이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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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기술 방식을 활용하고 있으나, 2가지 방식을 사
용하는 기관이 20 % 정도이며, 무려 7가지 기술방식
을 복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술방식 간 연동문제로 통합지휘

체계 마련이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기관간 및 기관 내부 연동 실태를 살펴보면, 이용

기관간 연동은 산하기관간 관련 업무 연계 및 다른

기관과 소방청 간의 재난관리 업무 연계용으로 주로

연동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기관군별로 분석하여
보면 경찰․소방․기초지자체는 무선통신망의 약

60 % 정도가 기관간 연동이 되어 있고, 해양경찰은
기관간 연동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해양경찰은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특
성상 동해, 남해, 서해의 넓은 연안지역을 커버하는
통신망 구축이 어려우므로 상용 TRS 망(iDEN 망)을
계약을 통해 사용하고 있어, 대부분 이용기관들의

TETRA 자가망과는 원활한 시스템 레벨 연동이 불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연동 시 제공 기능에 대한 질문에 응답한

결과를 살펴보면, 단말기간 직접통화와 단말기 이동
시에도 통화가 가능한 기능은 대개 제공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나머지 기능들은 제한적으로 제공되
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여러 기관 간의 공조가 필
요한 재난관리 업무 수행 시 상호 소통 및 상황 대응

에 장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적으로 과반수의 무선통신망이 기관 간에 연

동되어 있고, 향후 업무 연계성이 높아질수록 기관
간 연동이 많이 이루어질 것이므로, 향후 재난통신
망 구축 시 연동 및 호환성 이슈가 중요하게 고려되

어야 할 것이다.
결국 현재 재난통신 기술의 전부가 협대역 기술

이어서 고속 데이터 서비스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최근 2010년에 공군에서 광대역 서비스를 위해 13개
비행단의 독립적인 무선 네트워크 인프라로 상용

WiBro 기능을 부분적으로 재난통신에 적합하게 개
선한 WiBro 시스템을 개발하여 도입하였다. 또한, 
정확한 현황은 조사되지 못하였지만, 경찰과 소방
방재 업무에서 준 광대역 또는 광대역 서비스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대략 2만여 대 내외의

WCDMA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그리고 최근에는 소방 현장에 LTE를 이용한 광

대역 시범 서비스 시험이 진행되고 있다.
결국 국내 재난 대응 기관들의 90 % 이상이 구축

하여 활용하고 있는 자가 무선통신망은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너무 다양한 기술방식으로 파편적인 통신

체계를 이루고 있어 상호 연동이 어려운 문제를 발

생시키고 있으며, 더욱이 협대역 중심의 기술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보다 신속한 의사 결정과 대응을 위
한 광대역 재난정보 제공 시스템을 구축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광대역 재난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기존 이용기관들의 재난관리 정보 상호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을

재추진하고자 한국정보화진흥원(NIA)를 통해 2011
년 4월에 기술 검증을 실시하였다[3]. 이용기관과 외
부 전문가들의 검토와 의견을 반영하여 37개 주요
요구 기능을 확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표 2 참조). 
기술검증 결과, WiBro가 가장 우수하며, 다음으로

TETRA 기술이 우수한 것으로 판정되었다. 그러나
이동 통신기술의 급격한 발달과 시장 상황의 급변으

로 LTE가 급부상하고, WiBro의 생태계는 상당히 위
축되면서 WiBro 재난통신망에 대한 회의가 대두되
고 있고, TETRA는 협대역 재난통신 서비스에 매우
강하지만, 광대역 재난통신 서비스 제공에는 결국

상당한 약점을 노출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음성과
고속데이터 서비스를 모두 제공 가능한 광대역 재난

통신 기술이 확보될 때까지의 과도 기간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재난통신망 구축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3-2 국제 현황

3-2-1 해외 주요 국가의 구축 개요

재난안전통신망 구축과 관련하여 현재 전세계적

으로 표준화되어 운용되는 기술은 주로 협대역 TRS 
방식이며, 최근 차세대 광대역 재난통신 서비스 제
공을 위하여 광대역 재난통신 표준이 미국을 중심으

로 작업이 진행되었고, 유럽은 현재 진행 중에 있다.

․북미: APCO-P25(협대역 TRS), APCO-P34(준 광
대역 TRS 표준화 중), LTE(광대역, PS- 
L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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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재난안전 통신망 주요 요구기능 요약

Table 2. Key functions of PPDR network.

구분

(필수/부가) 설명 필수기능(17개) 부가기능(20개)

생존․신뢰성

(3개/4개)

극한 상황(낙뢰, 정전 등)에서도
통신기능을 유지해야 하고, 장애
시 응급복구가 신속하고 용이해

야 하는 기능

직접통화/단말기중계, 단말기 이
동성, 호 폭주 대처(3개) 

단독기지국 운용모드, 이중화/전송
매체 운영 통화 품질, 백업․복원 
(4개)

재난 대응성

(7개/4개)
재난의 다양한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는 통신기능

개별통화, 그룹통화, 지역선택호
출, 통화, 그룹 편성, 가로채기, 비
상통화, 단말기 위치 확인(7개)

영상통화, 주변음 청취, 복수통합
그룹 수신(3개)

상호 운용성

(-/3개)

같은 기종 또는 다른 기종의 시

스템 상호 간에 통신할 수 있는

기능

- 개방형/표준준수,
호연결, 망 연동(3개)

운영․효율성

(2개/10개)

통신망의 운영이 용이하도록 지

원할 수 있어야 하고, 충분한 사

용자 수용 용량을 확보할 수 있

는 기능

상황전파 메시지, 가입자 용량

확보(2개)

다자간 전이중화, 데이터통신, 통
화내용, 녹음/녹화, 발신번호 표시, 
원격망 관리, 보고서 생성, 통화음
량 확장, 광대역/통화권, 주파수
다중화(10개)

보안성

(5개/-)

통화내용의 도․감청 방지 및 승

인된 사용자에게만 의미 있는 정

보가 전달되는 기능

단말기 사용허가, 암호화 인증, 
보안규격, 통합 보안관제(5개) -

․유럽: TETRA1(협대역 TRS), TETRA2(TEDS, 준
광대역 TRS), TETRA3(PS-LTE)

․일본: MCA(협대역 TRS)

특히, 미국은 4G 이동 통신 기술인 LTE로 광대역
재난통신 표준을 결정하여 현재 예산을 확보하고, 
구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캐나다 등 북미 국가들도
미국에 주파수 동조화를 비롯한 기술 표준도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재난안전통신망은 운영․소유권의 관점에

서 자가망, 상용망, 그리고 자가망과 상용망을 함께
사용하는 겸용망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망의 관리
위탁과는 별도의 체계로서 재난안전 예방과 현장 지

휘를 위한 요구조건들을 반영한 망의 진화와 요구기

능 결정 등의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망 운영․소유 주체로 구별한 현재 해외

주요 국가의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및 운영 사례를

표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해외의 재난통신망 구축 주체와 소유권을 살펴보

면 상용망으로만 전국적 재난통신망을 구축한 사례

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며, 자가망을 구축하거나 자
가망을 주망으로 사용하면서 기능 및 역할 보완으로

상용망을 사용하는 겸용망 체제를 구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재난통신 시스템을 선도하는 양대 축인 유

럽과 북미의 재난통신망 진화 방향을 조사․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면 표 3과 같다.

3-2-2 유럽 재난통신망의 진화

TETRA는 다양한 전용 기능들과 미션 크리티컬1) 
그룹 통화 제공 등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여, 유럽의
표준이면서도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에서도 사

용하고 있으며, 데이터 중심의 준 광대역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업그레이드 표준인 TEDS(TETRA En-
hanced Data Service) 표준이 개발되었다. 그러나 TE-
DS는 추가적인 스펙트럼을 필요로 하고, 유럽의 경
우 TEDS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추가 대역 발굴이

1) ‘미션 크리티컬(mission critical)'은 재난과 재해 사태 발생 시의 긴급통신으로 통화 연결 시간과 통화 품질에서 일정 수준 이상을 보장
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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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주요 국가의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및 운영 사례
Table 3. Building & operation of PS network of fo-

reign countries.

국가명 기술 방식 구축 방식

영 국 TETRA 자가망

독 일 TETRA 자가망

핀란드 TETRA 자가망

아일랜드 TETRA 자가망

루마니아 TETRA 자가망

네덜란드 TETRA+WiBro 시범 자가망

스페인(바스크주) TETRA+WiBro 자가망

호 주 APCO-P25 자가망

일 본 VHF/UHF+MCA 자가망

미 국 APCO-P25+iDEN 겸용망

캐나다 APCO-P25+iDEN 겸용망

이스라엘 APCO-P25+iDEN 겸용망

말레이시아 TETRA+LTE 겸용망

동조화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리고 광대역 재난통
신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술과 스펙트럼에 대한 논

의도 진행되고 있는데, 동조화된 스펙트럼 확보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되며, 후보 기술로는
WiMAX와 LTE가 있으나, 사실상 다양한 재난통신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는 표준 기반을 갖추고

있는 LTE가 장래 광대역 재난통신 기술 표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전 세계적인 재난통신 서비스 진화에 따

른 재난통신망의 진화 방향에 대해 TCCA(TETRA+ 
Critical Communication Association)는 TETRA로부터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진화방향을 예상하고 있다[5].

3-2-2-1 기존 TETRA 망 유지

기존 운용 방식에서 최소한의 변화만 가져오며, 
새로운 형태의 작업 방식을 통한 보다 큰 효율성과

대응성을 달성하기에는 제한적이다. 결국, 장래에
데이터, 영상, 멀티미디어 어플리케이션들을 수용할
수 있는 모바일 광대역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재난통

신 전용 스펙트럼이 가용하게 될 때 전용 모바일 광

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거나 HSPA+ 또는 LTE와 같
은 업그레이드된 상용망을 오버레이시켜 데이터 서

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3-2-2-2 기존 TETRA/TEDS 유지+고속 데이터 오

버레이 망 확장

이 진화방향은 일종의 하이브리드 솔루션으로서

안정적인 방법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TETRA(TE-
DS)가 넓은 지역에서 미션 크리티컬 음성 및 데이터
서비스를 담당하도록 하고, 미션 크리티컬 광대역

서비스 수요가 충분한 인구 밀도가 높은 대도시 지

역 중심으로 4G 오버레이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절
충안의 성격이 짙다. 현재 캐시디안, Alcatel-Lucent
과 같은 주요 업체들이 이러한 솔루션들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여기서는 TETRA/TEDS가 앞으로도
10년 이상 동안 독보적인 미션 크리티컬 음성 서비
스 표준의 위치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함과 아울러

재난통신 전용 스펙트럼 확보에 걸리는 시간도 5년
내지 10년 정도일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3-2-2-3 위의 두 가지 진화방식 + 상용망 활용

이러한 진화 방향에서는 대부분의 시간에서 데이

터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그러나 상용망 사업자
의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은 미션 크리티컬하지 않은

데이터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상용망
서비스 민간 사용자가 대부분의 캐패시티를 점유하

고 있다면 재난통신 데이터 서비스가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재난 대응기관들은 이러한 재
난통신망 환경 하에서는 적절한 SOP(Standard Opera-
ting Procedures)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3-2-2-4 기존 TETRA 망을 재난통신용 LTE 망으

로 완전 대체

마지막으로 진화할 수 있는 진화 방향은 4G 기술
인 LTE 망이 재난통신 요구 조건을 갖도록 개발하
여, 자가망으로 구축 및 운영되거나 상용망 서비스
형태로 제공되는 것이다.
완전한 광대역 재난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한 표

준화 및 구현에 대해 독일의 P3 communication이 전
망한 것은 다음과 같다.

3-2-3 북미 재난통신망의 진화

미국을 비롯한 북미의 경우는 음성 중심의 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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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TETRA3의 표준화 및 구현에 대한 전망
Table 4. Prospects for standadization & implementa-

tion of TETRA3.

단계 년도 발전 방향

TETRA 3 
Phase 1 2020 3.9G LTE based TETRA 3 broadband 

mission critical packet data

TETRA 3 
Phase 2 2024 4G LTE-A based TETRA 3 broad- 

band mission critical packet data
TETRA 3 
Phase 3 2028 4G LTE-A based TETRA 3 broad- 

band mission critical voice plus data

통신 서비스 기술인 APCO-P25를 표준으로 채택하
여 활용하고 있으며, 준 광대역 서비스 제공을 위해
APCO-P34 표준 작업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재난통신의 광대역화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광대역 재난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

술 표준으로 LTE를 채택하고, 북미 지역의 동조화된
주파수 대역으로 700 MHz 대역을 정하였다.
한편, 미국은 2012년 2월에 700 MHz 대역 D- 

Block(상향 10 MHz, 하향 10 MHz) 전체를 재난용 주
파수로 배정하면서 LTE 기반의 광대역 재난통신망
구축을위한예산까지패키지로의회에서승인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 국토안보국(Department of Home-

land Security)의 비상통신국(Office of Emergency Co-

그림 3. 미국 Public Safety Network Evolution[6]

Fig. 3. Public Safety Network Evolution of US[6].

mmunications)에서 SAFECOM과 National Council of 
Statewide Interoperability Coordinators와 협력하여 미
전역의 재난안전 공무원들의 협조와 의견 수렴으로

2011년 11월 재난통신 기술 진화와 관련한 브로셔를
발행하였는데, 그 전체 개요를 나타낸 것이 그림 3과 
같다. 국토안보국이 제시하는 미국 재난통신망의 진
화 방향의 골격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6],[7].
현재 미국의 재난통신망은 전통적인 LMR(Land 

Mobile Radio)에 기반하여 구축되어 서비스가 제공
되고 있다. 기존 LMR의 대역폭 부족, 영상 서비스
제공 미흡 등 문제로 향후 무선 광대역 네트워크

(PS-LTE)를 기반으로 재난통신망이 구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무선 광대역 네트워크
가 바로 LMR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광대역 기능
을 보조하는 것이므로 LMR에 대한 투자는 현재와
미래에도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조언하

고 있다. 
재난안전 기관에서 데이터 어플리케이션을 위하

여 무선 광대역 서비스를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미
래에는 무선 광대역 기술이 재난통신의 음성 기능들

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지만, 그러한 요구 기능들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들을 해결하여야 한

다. 만약 그러한 요구 기능들이 무선광대역 네트워
크에서 해결된다면 일부 재난안전 기관들이 무선 광

대역 서비스를 비상 대응 음성통신에도 사용할 것

이다.
한편, 국토안보국(DHS)와 NPSTC는 광대역 재난

통신망 구축 방식 제안들 중에서 OctoScope사의 제
안을 받아들였다. OctoScope사의 광대역 재난통신망
구축 제안 개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8],[9].

3GPP 기술이 LMR(Land Mobile Radio) 기술을 앞
서 가고, 재난안전 업무 종사자들도 1대1 통화, 보이
스 메일, LBS(Location Base Service), 연안 커버리지
확보 등과 같은 서비스들은 상용 핸드폰 서비스에

의존하고 있으며, 2G/3G/LTE 기반의 상용 공개 표준
들에 매년 수천억 달러를 투자하여, 상용 솔루션들
이 LMR과 P25 기술보다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므로, 
미국 전역의 재난통신용으로 LTE를 선택한 것은 현
명한 결정으로 보고 있다.
미국의 재난안전 업무종사자에 대한 설문조사 결

과, 생명이 경각에 달린 상황에서 재난통신의 가장



THE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ELECTROMAGNETIC ENGINEERING AND SCIENCE. vol. 24, no. 8, Aug. 2013.

868

중요한 것들로는 빠르고 신뢰성 있게 접근 가능한

통신 채널 확보, 비상시에 우선적인 무선 접속 인프
라 또는 Talkaround를 통한 좋은 커버리지 확보, 절
대 통화 단절이 발생되지 않아야 하는 등의 요구사

항을 제시하였으며, PS(Public Safety) LTE로 진화해
갈 때 긴급대응 요원들이 현재 사용하는 모든 무선

수단들이 그대로 보존, 그리고 새로운 특징들을 도
입한다는 명분하에 현행 기능들과 사용의 간편성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재
난안전용 음성 중심 디바이스들도 잘 조화될 필요가

있으며, 사용의 용이함, 통합된 기능들, 기기의 견고
함, 가격 등도 중요한 요소들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
고 여러 기기들에서 사용되던 기능들이 광대역 재난

안전 무선통신망 용도의 하나의 기기로 결합되는 것

을 많은 설문 대상자들이 매우 선호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통합 기능들에는 통화 중 통화 그룹
에 속해 있는상대의 위치를 볼 수있는 기능이 포함

되어야 하며, 특히 화재 발생의 상황에서는 매우 중
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이와 같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북미지역의 재난

통신망 진화 방향을 감안할 때 북미지역에서 통용될

단말기의 이미지는 일정 기간 DBDM(Dual Band Du-
al Mode) 또는 MBMM(Multi-Band Multi-Mode) 형태
로 진화할 것이다.

Ⅳ. 재난통신 기술 발전 동향

유럽에서 최근 수년간 재난통신과 관련하여 연구

되고 토의된 자료들을 토대로 재난통신 요구사항에

대한 동향을 분석한 문서들을 살펴보면 재난대응 능

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재난안전통신의 요구사항들

이 변화하는 추세들은 대략 대응작업 방식의 변화, 
음성 기능 보강을 위한 데이터 활용, 지휘 및 명령이
통제본부로부터 현장으로 이동, 보다 좋은 상황 인
지성과 멀티미디어 활용의 4가지로 제시된다[10].
이러한 트렌드들을 통해 장래에 모바일 데이터

및 멀티미디어 어플리케이션들이 재난통신에 어떻

게 사용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4가지의 진화 경로가
도출될 수 있는데, 'Steady growth', 'Data enhances 
voice', 'Information driven', 'Full multimedia reliance'로
서 그 특성은 표 5와 같다.

제시된 4가지 발전 방안들을 살펴보면 재난대응
사용자들이 요구하는 데이터, 영상, 그리고 멀티미
디어 어플리케이션들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결국 새

로운 모바일 광대역 서비스가 필요하다. 이러한 새
로운 서비스들을 제공하기 위한 옵션으로 업그레이

드된 상용망(예를 들어 HSPA+/LTE 기술을 활용하
되어 재난대응 분야의 특별한 운영 요구사항들을 충

족시킬 수 있도록 개조된 망을 구축)의 활용 또는 재
난대응 전용의 새로운 모바일 광대역 네트워크 구축

이 있을 수 있다.

표 5. 모바일 데이터 및 멀티미디어의 재난통신에

대한 진화 경로

Table 5. Evolution path of mobile data and multi-
media towards PPDR.

진화 경로 특성

Steady 
growth

작업방식은 천천히 변하게 되고, 음성은
여전히 미션 크리티컬 communication의 주
요 수단임. 기존 데이터 어플리케이션들

이 지속적으로 함께 사용될 것이며, 점차
활용도가 증가할 것임.

Data 
enhances 

voice

사고 대응은 이동 중 데이터 어플리케이

션들과 그룹기반 음성통화와 유사한 net- 
centric 방식으로 활용하는 고속 데이터

어플리케이션들(group sharing and exchan-
ge of data)을 통해 제공되는 상황 인지에
점점 더 비중을 두게 됨.

Information 
driven

중앙 지령대와 함께 이동지령센터 사용과

둘 사이의 정보 공유(음성, 텍스트, 이미
지들, 데이터 및 비디오 포함)를 통해 사
고 현장의 공동운영 영상 디스플레이가

설치됨. 이를 통해 커뮤니케이션과 사고

수습에 도움을 주는 화상회의와 기타 VoD 
서비스들의 활용을 포함한 현장과 지휘소

간의 정보(영상, 데이터)의 실시간 업로드
및 다운로드를 위한 요구 조건들이 강하

게 제기됨.

Full 
multimedia 

reliance

고품질 영상과 실시간 비디오 어플리케이

션들을 포함한 다양한 범주의 모바일 광

대역 어플리케이션들이 재난통신 분야의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사용되면서 본격

적으로 활용됨. 널리 보급되는 정보 공유
수단은 사고 현장에서의 공동운영 영상

셋업 기능을 향상시켜 실시간 결정들을

가능케 하며, 원격 의료 어플리케이션과

개인특성 파악 등과 같은 새로운 비디오

서비스 도입을 가능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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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재난통신망의 진화에 가장 빠르게 반응한

국가가 3-2절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으로서
고속 재난통신 데이터 전송을 위한 광대역 재난통신

기술 북미 지역 표준으로 PS-LTE를 결정하였다.
PS-LTE 망은 Octoscope사가 제안한 공개표준 기

반의 재난통신망 구조를 갖는데 음성, 데이터, 비디
오, PTT, QoS 등을 지원하는 IMS(IP Multimedia Sub-
system) 기반 LTE 네트워크 구조, P25와 아날로그 무
선통신을 포함한 레거시 핸드셋들을 LTE 네트워크
로 상호 연결시켜줄 수 있는 interworking 기능, 상용
2G/3G와 LTE 망을 경유하여 상호 연결시켜 재난통
신 LTE 커버리지를 벗어난 사용자 기기들의 끊김없
는 이동성 보장, Talkaround 동작 모드 지원, 동적 모
드를 스위치하기 위해 단말기에 연결 매니저 기능

탑재 등의 주요 특징을 갖는다[9].
한편, PS-LTE 망과 상용망들 간의 이동성을 보장

하도록 하였는데, 이를 위해서는 파트너쉽을 통한
2G/3G & 4G 상용망들과 협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음성 통화는 재난통신망과 상용망의 어느

망에서도 시작하고 종료될 수 있으며, PS-LTE 망은
자체 망 내의 사용자이든 P25/LMR과 상용망 사용자
이든 어느 사용자도 통화 연속성을 보장하며, 로밍
할 수 있도록 한다.
결국, 이동 통신 기술을 바탕으로 한 광대역 재난

통신 기술의 개발은 재난통신 장비의 생태계를 확대

하여 조달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으므로, 4G 
광대역 이동 통신 기술에서 현재 가장 부각되고 있

는 LTE를 광대역 재난통신 기술로 발전시키는 노력
이 경주되고 있다. 이를 위해 각 지역의 대표적인 재
난통신 표준기관인 TCCA(TETRA+Critical Communi-
cations Association), APCO(Association of Public-Sa-
fety Communications Officials-International), UIC(Inter-
national Unions of Railways), NPSTC(National Public 
Safety Telecommunications Council) 등이 3GPP LTE 
표준에서 재난통신 영역을 형성하고, 적극적인 작업
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PS-LTE 기술이 표준화되고 성숙될 때까지

의 과도 기간 동안은 LTE 데이터 서비스와 레거시
협대역 재난통신 기술을 함께 결합한 하이브리드 솔

루션을 선택하고, 음성과 고속 데이터 서비스 모두
이동성을 보장하기 위한 상용망과의 파트너쉽을 통

한 협력 체제가 만들어질 것이다.
현재 3GPP에서의 재난통신 표준작업의 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1].
먼저 재난통신에서 가장 필수적인 기능인 그룹통

신지원을 위한 기능을 LTE에 반영하는 작업으로

GCSE_LTE(Group Communication System Enablers for 
LTE) 표준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다양한 미디어
(음성, 비디오, 메시지 등)의 그룹 통신을 지원하는
기능에 대한 표준 작업으로서 3GPP LTE Release 12
에 포함되어 2014년 말에 완료될 예정이다. 다음으
로 재난통신의 필수적인 기능에 해당하는 DMO(Di-
rect Mode Operation) 기능을 LTE 상에서 구현하기
위한 기능의 표준인 ProSe(Proximity-based Services) 
이 진행 중인데, 3GPP LTE Release 12에 포함되어
2014년 말에 완료되어 발간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재난통신망은 기지국이 코어망과 접

속이 끊어지더라도 국부적으로 무선 링크를 이용하

여 PTT 음성 서비스와 음성 방송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여야 한다. 따라서 LTE 기지국인 eNB를 탑재
한 이동 사령국 기능을 제공하여 인근 사용자들에게

통신 수단을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의 표준인 Critical 
Networks Resilience에 대한 작업이 진행 중이며, 3-
GPP LTE Release 13에 포함되어 2016년 말에 완료되
어 발간될 예정이다.

TCCA는 이러한 표준화 일정과 기술의 성숙 기간
을 감안하여 충분한 기능을 갖는 광대역 재난통신

시스템은 빨라야 2018년에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따라서 완전한 광대역 재난통신망으로
진화하기 위해서는 지금으로부터 최소한 5년간의
과도기간이 필요하다.

Ⅴ. 효율적인 재난통신망 구축 방안

재난통신망 구축 계획을 설계하기 전에 기본적인

재난통신 기술의 현황을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 우선 가장 먼저 고려하여야 할 것이 미래지향
적인 재난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한 단일 통신 기술이

현재로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4장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의 모바일 광대역 기술이 재

난통신의 음성과 고속데이터 서비스를 모두 수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와이브로 기술은 표준화는 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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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진행되었지만, 생태계가 급속히 위축되어 시장

전망이 불투명하며, PS-LTE 기술은 현재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어 재난통신을 충족하기까지는 최소한

5년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면서 망 운영 및 소유권과

구현기술에 대한 다양한 조합을 가상해 보면서 재난

통신망 구축의 가능성과 효율성을 검토해 보면 다음

과 같다. 여기서 MBB는 모바일 광대역(Mobile Br-
oadband) 기술을 적용한다는 의미이다. 단, 여기서
보안문제는 심도 있게 고려하지 않으며, 기본적인
재난통신의 필수 기능을 구현하는데 중점을 두고 검

토한다.
첫째로 단일 TRS 기술로 자가망을 구축할 수 있

는데, 단일 TRS 자가망으로 구축한다면 가능한 구현
기술은 TETRA 밖에 없는데, 이것은 영상 통화 등
광대역 재난통신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여 기본 요

건 충족이 어려워 LTE 등의 상용망으로 광대역 서
비스를 보완하여야만 한다. 
둘째로 단일 MBB 기술로 자가망을 구축할 수 있

는데, 현재 서비스 또는 개발 중인 3G 또는 4G 기술
로는 충분한 사용자 수의 그룹음성 통화 등 음성 관

련 기능들을 충분히 만족시키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

되고 있고 있으므로 광대역에서 충분한 기술 개발과

표준 작업이 이루어질 때까지 일정기간 동안 상용

TRS 망으로 음성 서비스의 보완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로 TRS와 MBB 기술을 복합적으로 적용하여

자가망을 구축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복합
(TRS+MBB) 자가망의 경우 재난통신망의 요구 기능
은 충분히 충족할 수 있을 것이나, 단일 기술을 적용
할 경우에 비해 엄청난 구축 및 운용 비용을 감당하

여야 하고, 주파수를 할당하는 문제도 복잡하게 얽
히게 되어 경제성이 너무 떨어지게 된다.
넷째로 전용 TRS망을 구축하고 상용 TRS망을 보

완 활용하여 요구 커버리지의 효율적인 구축으로 경

제성을 높이는 방법이 있다. 예를 들어 TETRA 자가
망을 구축하고 상용 iDEN망을 재난통신용으로 함께
활용하는 방식이 될 것인데, 앞서 설명한 ‘단일 TRS 
자가망’의 경우처럼 광대역 재난통신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협대역(또는 광대역) 자가망과 광대

(a)

(b)

그림 4. 재난통신망 구축을 위해 가능한 로드맵
Fig. 4. Roadmaps for building public safety network.

 
역 (또는 협대역) 상용망을 겸용하는 방법으로서, 결
국 복합(TRS+MBB) 겸용망을 구축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두 가지 다른 방안을 가정할 수 있다. 이럴
경우 기본적으로 협대역과 광대역 서비스 기능을 모

두 원만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므로, 기본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은 매우 높을 것이다. TRS와 모바일
광대역을 복합적으로 적용한 겸용망 형태의 재난안

전 통신망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형태가 가능하다.

- TETRA 자가망+MBB 상용망+(상용 TRS 망, 옵
션) : 그림 4(a)

- MBB 자가망+상용 TRS 망+(상용 MBB 망, 옵
션) : 그림 4(b)

TRS 계열 기술은 음성을 중심으로 한 협대역 서
비스를 담당하고, 모바일 광대역 계열 기술은 영상
과 고속 파일 전송 등 광대역 서비스를 담당하게 될

것이다.
이상의 사전 검토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보면, 단일 TRS 자가망, 단일 MBB 자가망, 복합
(TRS+MBB) 자가망, 복합 TRS 겸용망 등은 기본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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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합리적인 재난통신망 진화 단계
Fig. 5. Reasonable evolution of domestic PS network.

 
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과다한 비용으로 경제성이

부족하여 검토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 따라
서 상용망을 활용하면서 기본 요건도 충족시킬 수

있으며, 경제성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는 복
합(TRS+MBB) 겸용망의 두 가지 경우가 타당하다.
결국, 현재 우리나라의 재난통신망 현황을 살펴보

면서 재난통신망의 진화 과정을 제시한다면 그림 5
와 같으며, 이러한 과도기적인 기간을 고려하면서
국제 재난통신 기술에 동조화된 망 구축은 MBB 자
가망+상용TRS 망 또는 TRS 자가망+상용 MBB 망을
겸용하는 망을 구축하여 활용하다가 모바일 광대역

기반의 재난통신 기술이 완전 성숙이 되는 시점에서

완전 광대역 재난통신망으로 진화해 가는 것이 바람

직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망의 진화방향은 유럽과 미국에서도 제안

하고 적용하고 있는 하이브리드 솔루션 형태로서, 
이미 검증된 방안이다. 유럽과 미국은 기존에 재난
통신 TRS 자가망이 구축되어 있어 재난통신 모바일
광대역 자가망을 추진할 수있지만, 우리나라는 2007
년에 TETRA 자가망 구축이 중단되어 전국적인 규
모의 재난통신 TRS 자가망이 없다는 점이 우리나라
의 재난통신망 진화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그런데 재난통신망의 효율적인 구축 방안은 구축

시점이 언제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재난통신
망을 지금으로부터 2～3년 후에 구축한다고 가정한
다면재난통신에 필수적인 기능인그룹통신과 DMO
가 모바일 광대역 표준에 반영되어 상용화될 수 있

는 시점이기 때문에, 재난통신망의 궁극적인 미래가
재난통신용 완전 모바일 광대역 자가망이라고 볼 때

MBB 자가망+상용TRS망의 조합이 바람직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재난통신망을 당장 1～2년 내에 구

축하고자 한다면 재난통신을 위해 충분히 기술적으

로 성숙되어 있고, 시스템과 단말기의 생태계가 안
정되어 있는 TETRA 자가망을 구축하고, MBB 상용
망을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경우 5년 이후에는 다시 모바일 광
대역 기술을 적용한 자가망 구축을 추진하여야 한다

는 부담은 감수하여야 한다.
한편, 미국과 유럽처럼 우리나라도 국내외 재난통

신망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적용 기술을 연구
하며, 국가적인 체계를 설계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을
설립하고, 과도기간 동안의 원활한 재난통신 체계를
설계하고, 기술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
는 것도 필요하다. 이 체제를 통해 과도기에 자가망
과 상용망(TRS, MBB)을 혼합하여 활용함으로써 상
호운용성이 보장되는 최적의 재난통신망을 설계하

고,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Ⅵ.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재난통신을 위한 상호운용성이 보

장되고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재난통신 전용

자가망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 국내외 재난통신
망 현황을 고찰한 후, 국제 재난통신 기술의 흐름을
살펴보면서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재난통신망 구

축 방안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TRS 기반의 재난통신망

이 전국 규모로 구축되어 있지 못한 상황에서 완전

재난통신 광대역 자가망으로 진화하기 위해서는 5
년 이상의 과도기적인 재난통신망 구축 및 운영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광대역 이동 통신 기술이 성숙
될 때까지 재난전용 통신 기술과 상용 이동 통신 및

TRS 등의 기술을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검증하기 위한
전담 조직의 설립이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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